




■교 육 명 : 2017년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교육일시 : 2017. 5. 26.(금) ~ 7. 14.(금) 중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1층 석남홀

■주    제 : 삶의 여유 공간, 庭園 

■대    상 : 성인 140명 이내

■교육내용 및 강사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운영 개요

※ 강의 일정 및 기타사항 변경 가능성 있음

연번 날    짜 분    야 강 의 주 제 강   사

1 5월 26일 개관  한국의 전통 원림/정원
박 경 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2 6 월  2 일 사상  전통 정원에 깃든 사상
허    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3 6 월  9 일 회화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
 송 희 경

(이화여자대학교)

4 6월 16일 건축 창덕궁 후원의 경영과 건축
이 강 근 

(서울시립대학교)

5 6월 23일 답사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 정원 -

6 6월 30일 조경  조선 궁궐의 원림 문화
박 희 성

(서울학연구소)

7 7월  7일 도자  정원 문화 속 도자기; 실용과 완상의 기물
구 혜 인

(추계예술대학교)

8 7월 14일 문학  한시(漢詩)로 정원을 노래하다
권 진 옥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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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 원림/정원에 대한 첫인상은 ‘자연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야할 것 같다. 원

림/정원은 깊은 자연애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고,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

과 물의 ‘산수’ 용어는 중국어로서 경관(景觀)을 뜻한다. 이러한 한국 전통 원림/정원

도 크게 보면 산과 물로 구성되어 있다. 연못을 파고 주변에 인공 산을 만들고 건축물

을 배치하고 나무를 심었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도교, 불교, 유교의 영향이 컸고, 

터잡기, 방위 등에서는 풍수의 영향도 컸다.

동북아3국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새봄을 맞이하여 목욕재계하고 천신께제사 지낸 

후 곡수연을 하던 곡수유상의 풍속도 오랫동안 성행해왔다. 근래에 와서 중국, 일본에

서는 이 곡수연을 복원시연하고 있고 한국도 현재 경주시에서 시연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전통 원림/정원 만드는 기법은 상당히 발달해서, 담 밖의 경치를 끌어오

는 차경기법과 마당 가꾸기에서 원림/정원을 구성하는 담장 등 건축물과 정원식물 등

에서 우수함이 크게 드러난다.

Ⅰ. 자연을 사랑하다

무릉도원 등 낙원을 꿈꾸다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질병(泉石膏肓)이 되었다  

이전에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산천을 나이 들어서 직접 가보지 못하자, 누워서 그

림, 시문들을 보면서 대신 즐겼다(臥遊)

벼슬을 마다하고 숨어서 지냄(隱逸), 은일하는 자(隱者)의 집에 별서원림을 만들

었다

한
국
의 

전
통 

원
림/

정
원

박 경 자 (전통경관보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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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별서원림

▲ 담양 소쇄원도

▲ 완도 세연정 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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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산

1. 원림/정원에 연못을 파고 나온 흙으로 연못가에 인공산인 가산(假山)을 쌓았다. 돌로 만든 가산이 석

가산이다.  

2. 도교의 신선사상 

연못을 파고 연못 속에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 방장, 영주의 삼신산(三神山)을 만들었다. 하

나만 만들 때는 봉래산(蓬萊山)이 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삼신산은 백제시대 부여에 있는 궁남지에 방장선산을 만들었다는 기록에 나

온다.

▲ 통일신라 경주 월지(안압지) 항공사진

▲ 전북 남원 광한루와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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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가산, 목가산, 괴석

천석고황을 치유하기 위해 기괴한 생김새의 돌을 쌓아서 가짜 산인 석가산을 만들어 즐겼다

괴이한 모양의 나무등걸을 손질해서 가짜 산을 만들었다(木假山). 기이한 모양의 괴석을 놓기도 했다. 

석가산, 목가산, 괴석은 모두 도교의 삼신산을 상징했고, 가산에 관한 많은 옛 기록들이 전해진다.

현재 이러한 옛 석가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아파트 단지 등의 정원에 많이 만들고 있다.

1. 창경궁
2,3. 괴석 창경궁 통명정지 괴석,
      삼신산을 상징한다.

▲ 채수 석가산 복원도

▲ 경북 달성 하엽정 연못가 괴석 ▲ 중국 청대 옥가산
    (미국 스탠포드 대학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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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자이 석가산▲ 반포 래미안 석가산 

Ⅲ.물

1. 유유자적(悠悠自適)

원림/정원을 만들려고 연못을 파고 가산을 쌓아서 집안에 자연을 들여놓고, 세상에 대한 욕심없이 유유

자적하게 생활하던 군자들이 있고, 문인들은 원림/정원의 아름다움을 많은 시문으로 남겼다.

2. 연꽃, 愛蓮說

주염계(周濂溪)는 애련설에서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어내는 연꽃을 세속에 물둘지 않은 선비의 

고고함에 비유했고, 불교에서 『화엄경』에는 연꽃의 향(香), 결(潔), 청(淸), 정(淨)의 네 가지 덕을 기록하고 

있다. 더러운 진흙 수렁에서 물들지 않고 청정하게 피는 연꽃을, 정신적인 괴로움(번뇌)에서 벗어나 청정

함을 추구하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불교의 이상으로 연꽃을 표현했다.

◀◀ 백련당 연못(전남 강진군 성전면 금담리)

◀ 조계사 연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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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재의 쌍도정도

▲ 경주 월지(안압지) ▲ 창덕궁 부용지

▲ 경북 영양 서석지

▲ 경북 봉화 권충재의 청암정

▲ 경북 예천 초간정

3. 연못

연못은 가산과 함께 원림/정원의 중심공간이다. 

통일신라시대 월지(안압지), 조선시대 부용지 등 궁궐연못과 민가·사찰 등에는 수많은 연못을 만들어

서 원림/정원을 꾸몄다. 연못을 만드는 기법은 다양하며, 문헌에 많은 기록들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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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풍수

풍수라는 말은 바람을 막고 물을 얻는다는 뜻인 장풍 득수(藏風得水)를 줄인 말이다.

동북아3국 한·중·일에서는 풍수에 대해서 과학적, 학문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산수인데, 산과 물

은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으로 산은 좌청룡(左靑龍), 우백호(右白虎), 전주작(前朱雀), 후현무(後玄武)

의 좌향을 살펴보고, 물은 흘러가는 입출구를 따져 뒤쪽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고, 앞으로는 하천이 흐르는 

곡구나 산자락 경사면의 입지를 말하는 것으로, 풍수 지리적으로 볼 때 명당으로 보는 것이 풍수의 기본개

념이다

Ⅴ.곡수연(曲水宴)

곡수연은 중국, 일본에서는 곡수유상(曲水流觞), 한국에서는 유상곡수(流觞曲水)라 한다.

새 봄애 목욕재계하고 천신께 제사 드린 후에 구불구불한 도랑에 술잔을 띄우고 잔이 자기 앞에 올 때까

지 시를 읊지 못하면 벌주를 마시던 고대부터 전해진 풍속이다.

현재 경주 포석정에는 곡수연하던 석구(돌로 만든 도랑)만이 남아있다. 

1. 터잡기

	 背山臨水, 長風得水 등 터잡기 방식을 고려했다.

2. 방위

	 동서남북 4방위에는 左靑龍, 右白虎, 남朱雀, 

    북玄武를 상징했다.

3. 숫자

	 선호하고, 기피하는 숫자

	 홀짝수 배열

◀ 경주 포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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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원림/정원 만드는 기법

● 차경(借景)

담 밖의 좋은 경치를 내 원림/정원 안으로 끌어들이는 기법

우리 주택은 일반적으로 배산임수하는 산자락 경사면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내 담 안에서 담 밖의 좋은 

경치를 내려다보며 담 안으로 그 좋은 경치를 끌어들여서 즐길 수 있다 

● 전통조경 구조물에는 그 시대의 원림/정원양식의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며, 현재의 조경설계에서 연

못, 가산, 정자, 담장, 화계, 장승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마을을 한 예로 들면, 마을 어귀에서 장승 솟대가 객을 처음 맞이하고, 옛길을 따라 걸어 들어가면 정자

(누정)을 볼 수 있다. 다음에 나타나는 가옥은 문과 담장으로 둘러싸여있고 집 앞이나 별당에는 연못과 돌

로 쌓은 석가산이 놓여있고, 집안 마당에는 연못대신에 석조가 놓이기도 하고, 마당에는 괴석, 우물, 장독

대, 석등, 채마밭, 정원 식물들이 심어져있고, 집 후면에는 굴뚝이 있고 언덕에는 서너개의 계단을 만들어 

화계를 만들고 주로 관목이나 앵두, 감나무 등 과실수를 심었다.

1. 솟대, 장승

솟대는 나무나 돌로 만든 새를 장대나 돌기둥 위에 앉힌 마을의 신앙 대상이다. 마을 입구에서 마을 밖

의 부정을 막으며 마을의 신성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장승은 소나무, 밤나무, 오리나무, 또는 돌을 재료로 하여 얼굴을 귀신이나 장군처럼 조각하는데 드물게

는 노인, 선비, 문무관, 미륵, 보살처럼 만들기도 했다. 장승은 수호신의 역할로서 잡귀를 쫓고 성속(聖俗)

의 구별을 위한 것이었고, 또한 이정표와 경계표의 역할을 했다. 장승의 무서운 모양은 천연두를 쫓기 위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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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솟대(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계마을)

1. 솟대(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계마을)

2. 할아버지 장승(전남 나주 운흥사 입구)

3. 할머니 장승(전남 나주 운흥사 입구)

4. 고사목 장승(전남 영산포 상고 내)

5. 부안 동문안 할머니 장승(전북)

6. 부안 동문안 할아버지 장승(전북)

7. 부안 동문안 장대(전북)

8. 입석(전남 곡성군 삼기면 남계리)

9. 장승(동방대장군, 전남 화순군 동북면 하기수리)

10. 장승( 서방대장군, 전남 화순군 동북면 하기수리)

11. 장대(전남 영광군 염산면 반안리)

12. 미륵(전남 장성군 북이면 원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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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옛길

3. 누정: 누정, 모정

누정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누(樓), 정(亭), 당(堂), 대(臺), 각(閣) 헌(軒), 청(廳) 관(館) · (觀), 방

(房) 등을 포함한다. 

모정은 여름철 마을주민의 휴식처이며 방이 없고 마루만으로 만들어진 작은 규모의 초가지붕 건물로 마

을의 공유재산이고 주로 일하는 일꾼인 남자들이 사용하며 전라도지방에 집중해 있다.

▲ 용인 민속촌

▲ 담양 소쇄원 소쇄정  ▲ 전남 담양 송강정 (松江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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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 : 일각문, 홍예문, 사립문

5. 담 : 울타리, 담장

곡담은 최고급 담장이며 담장의 중간 중간에 둥근 돌로 무늬를 놓는데 그 돌은 해, 달, 별의 일월성신(日

月星辰)을 뜻한다.

꽃담은 화장(華墻), 화문담(花文墻), 화초담이라 하며 장식되어진 모양에 따라 분장(粉墻)1), 영롱담(玲瓏

墻)2), 취벽(翠壁)3)이라 부르기도 한다. 여러 가지 채색으로 글자나 무늬를 놓고 치장하는데 담의 면 주의에 

卍자, 亞자 또는 뇌문(雷文)4), 초용(草龍) 등의 선을 두르고 그 가운데 십장생(十長生)5)이나 화초의 모양 등 

민화적인 그림을 넣는다. 또 벽돌로 간단히 수(壽)나 복(福) 글자를 넣어 쌓기도 한다.

1) 	분장 : 석회반죽으로 아름답게 바른 담장.	

2) 	영롱담 : 벽돌, 기와 등으로 구멍이 뚤어지게 쌓은 담. 영롱장.	

3) 	취벽 : 녹색의 암벽.	

4) 	뇌문 : 나선 또는 선분이 다선형으로 된 무늬, 번개무늬 혹은 곡두무늬라고도 함.	

5) 	십장생 : 오래 살아 죽지 않는다는 10가지 물체. 곧 해, 산 물, 돌, 구름, 소나무, 불로초, 거북, 학, 사슴을 말한다.	

1. 전북 고창군 성내면 수동리 서적문 (이경재, 문, 열화당 P197)

2. 전남 나주군 다도면 신동리 사립문 (황헌만, 초가, 열화당 P75)

3. 그림 정선의 (인곡유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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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 흐름 : 비천, 계간, 간수, 석간, 송간, 폭포

▲ 낙산사 곡담

▲ 소쇄원 계류 폭포

▲ 전남 강진 다산초당 간수

▲ 경복궁 자경전 꽃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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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석조

석조는 큰 바위를 조금 가공하고 그 중앙은 크게 파서 물을 담아 마당에 놓아두는 석물(石物)이다. 물확

은 돌절구로도 쓰이기 때문에 부엌 앞마당이나 부엌 뒷마당에 놓아둘 때도 있고 또 정원을 구성하는 소재

의 하나로서는 사랑 마당이나 후정 등에 놓아두고 그 물기운을 쐬기도 한다.

8. 우물

신라의 우물은 그 유구들이 경주에 여러 곳 남아있고 또한 우물에 얽힌 기록도 다수 남아있어 더욱 흥미

롭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시조 박혁거세 출생과 연관된 계림의 나정(蘿井)과 혁거세왕비 출현에 관계된 

알영정(閼英井)이 나오는데 알영정에서는 용이 나타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신라의 우물은 혁거세 

육십년 용이 나타났다는 금성정(金城井), 소지왕(炤智王) 때 용이 나타났다는 추나정(鄒蘿井)이 있으며 김

유신 장군댁의 재매정(財買井)이 있다. 재매정은 장군의 어머니 재매부인(財買夫人)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

다. 재매정에 얽힌 일화 중에 이러한 것이 있다. 선덕여왕 13년(644) 가을, 장군이 화급하게 전쟁터로 출

정하는 길이라 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못한다. 그래서 집 부근에 말을 세우고 시자(侍者)에게 명하여 

▲ 창덕궁 낙산재 석조, 괴석, 굴뚝이 어우러져 화계 하단에 위치
1. 공주 변죽동 석조     2. 부여박물관 석조     3. 성북동 서씨욱씨댁 석조

4. 서울 장안평 석조(1) 고려시대로 추정         5. 서울장안평 석조(2)

6. 경주 흥륜사지 석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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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에서 떠온 물을 마시며 「우리집 물은 아직 옛 맛이로고」라고 안심하며 전장으로 나갔다는 기록이 있

다. 이 재매정은 현재 경주시에서 남쪽으로 문천(蚊川)언덕을 따라 북쪽으로 약 50m에 위치하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 뜰에 가보면 둥근 형의 통돌이거나 두 부분으로 짜여진 원형의 우물돌들을 여러 구 볼 

수 있다.

9. 장독대

▲ 신라의 우물들로 국립경주박물관에 모여 있다.

▲ 정읍 김동수가 우물

▲ 경북 최부자댁 장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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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굴뚝

자경전 후원 십장생 굴뚝

경복궁 자경전의 십장생 굴뚝은 담장의 한 면을 한 단 앞으로 돌출시켜 흙을 구워서 만든 벽돌로 만들었

다.

굴뚝의 벽면 중앙에 십장생 무늬가 새겨진 조형전(造形塼)을 배치하였고 그 사이를 회(灰)로 발라 화면

을 구성하였다.

십장생 무늬의 주제는 해, 산, 물, 구름, 바위, 소나무, 거북, 사슴, 학, 불로초, 포도, 대나무, 국화, 새, 

연꽃 등이며 둘레에는 학, 나티, 불가사리, 박쥐, 당초문 등의 무늬전을 배치하였다.

해, 바위, 거북 등 십장생은 장수, 포도는 자손의 번성, 박쥐는 부귀, 나티와 불가사리 등은 악귀를 막는 

상서로운 짐승을 상징한다.

굴뚝 윗부분 역시 조형전으로 목조건물의 형태를 모방하였고 꼭대기에는 10개의 연가를 올려놓아 연기

가 빠지도록 하였다.

▲ 경복궁 자경전에 있는 십장생 굴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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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화계

화계는 계단형태의 화단을 말하며 우리의 옛집은 그 입지가 풍수지리상 배산임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

에 집 후면의 언덕을 깍아서 계단을 서너단 만들었다. 그 계단에 화초와 관목류 혹은 소교목을 심고 가꾸

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멋을 부려 괴석을 몇 점 놓기도 하고 장식문양을 새긴 석물을 놓기도 하였다. 

이 화계는 집 뒤 즉 후원에 위치하고 있어 가옥의 가장 은밀한 곳에 만들어졌다.

아미산원은 화계로 된 정원으로 독특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구조물로는 ‘함월지(涵月池)’, ‘낙하담 (落

霞潭)’, 즉 달을 품고 있고 붉은 저녁 노을이 어리는 뜻의 석지(石池)가 있고, 장식 굴뚝은 화강석 기단 위

에 붉은 벽돌을 쌓고 아름다운 색깔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 각 면의 중심부 직사각형에 이 무늬를 배치하

고 그 상·하에 작은 무늬를 끼워 넣었고, 화초와 동물과 새를 새겨 넣은 굴뚝을 4개 놓았다. 또 석분(石

盆)에 심겨진 괴석들과 받침돌을 배치했다.

▲ 경복궁 아미산 정원 화계에 굴뚝, 괴석, 석조가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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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당과 정원식물

마당

마당은 건물의 기능을 보완하며 기능이 다양하고, 마당의 명칭은 이러한 기능이나 장소에서 이름을 따

온다.

건물 안쪽 마당에는 바깥마당, 행랑마당, 사랑마당, 중문간마당,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이 있고, 건물 

바깥쪽 마당에는 동네마당, 동네우물마당, 동네공동작업장, 마을 어귀에 있는 주로 느티나무 아래의 공공

마당, 그 외 궁중의 공무용 마당(근정전, 인정전 뜰), 또 종묘정전마당(예식) 등이 있다. 

  

조선시대 주택의 마당은 신분계급에 따라서 서민주택에서 상류주택으로 올라갈수록 상하, 남녀, 특히 

위계질서에 따라서 엄격하게 공간이 구분된다.

서민주택의 마당은 앞마당이 주가 되고 규모가 다소 큰 경우 뒷마당을 두고 타작마당으로 사용하는데 종

종 마을의 공동 옥외작업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류주택의 마당은 독립된 건물이 늘어남으로써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등 몇 개의 마당으로 구

분된다. 그 기능은 서민주택과 별 차이가 없으나 앞마당이나 옆마당에 채소밭을 만들거나 과실수를 심고 

사랑마당에는 화초를 심기도 한다.

상류주택의 마당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별당, 사당 등으로 건물이 구분되어서, 담장과 건물과 건물 사

이에는 각종 마당이 있다. 대문을 들어서면 행랑마당이 되고 중문간 행랑채를 지나면 안마당이나 사랑마

당으로 연결된다. 행랑마당은 옥외 작업공간으로 안마당과 함께 빈 공간이고 사랑마당과 별당, 앞마당은 

정원을 만들어서 꾸며놓는다. 사랑마당에는 담장을 따라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괴석을 심은 석분을 몇 개 

배치하고 연못을 팔 수 없는 자리에는 석연지(石蓮池)를 설치하여 연을 키우는 경우도 있다. 별당의 앞마

당은 꽃이 화사한 과수 등을 심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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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원에 나무심기

 수종과 장소에 따른 나무심기 

 방위에 따른 나무심기

장    소 좋음, 금기 수    종

문 앞
좋음 회화나무, 문 주변에 2 그루의 대추나무

금기 죽은 나무, 한 그루, 두 모양이 같은 나무

중정
좋음 화초류

금기 큰 나무

정원 앞
좋음 석류나무, 서향화

금기 오동나무, 파초

울타리 옆
좋음 동쪽 울타리 옆에 홍벽도, 국화

금기 참죽나무, 椒林(초림,산초), 薛荔(폐려,마삭나무)

우물 옆 금기 복숭아

집 주위
좋음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

금기 단풍나무, 사시나무, 가죽나무

집 안 금기 무궁화, 뽕나무, 자리공, 큰 나무, 상록수

방    위 좋음, 금기 수    종

동쪽
좋음 복숭아나무, 버드나무, 벽오동, 홍벽도, 오얏나무

금기

남동쪽
좋음

금기 살구나무

남쪽
좋음 복숭아나무, 매화, 대추나무

금기 자두

남서쪽
좋음

금기 큰 나무

서쪽
좋음 산뽕나무, 느릅나무, 대추나무

금기 버드나무, 자두나무

북서쪽
좋음 대나무, 오동나무 3그루, 큰 나무

금기

북쪽

좋음 느릅나무, 벚나무, 개암나무, 진달래, 살구나무

금기
자두나무, 동백나무, 봄동백, 영산홍, 왜철쭉, 

치자나무, 석류나무, 월계화

북동쪽
좋음 대나무

금기 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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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심는 법

• 	상록교목의 수가 극히 적고 낙엽활엽수가 주가 된다. 산림경제(山林経濟)에서는 소나무, 향나무, 

	 대나무의 수형 및 심는 위치, 이식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며, 집안에 <기독수동청(忌獨樹冬靑)>이

	 라 하여 상록수를 심기 꺼려하였다. 낙엽활엽수에 의한 4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맛본다. 

• 	수간이 직간인 것보다 곡간인 것을 더 운치 있게 생각한다. 인위적으로 수형을 변형시킨 것은 인공미

	 를 나타내지 않고 극도의 자연미를 표현하며 그런 형태가 상징하는 인고(忍苦)의 멋을 보기 위한 수법

 	이다. 

• 	수관(樹冠)이 탑형인 것보다 타원형이 주가 된다. 열대지방 수목은 상방광선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둥

	 근 형태이고 한대지방 수목은 측방광선을 받아들이기 유리한 탑형이며 우리나라는 온대지방이므로 

	 타원형이 대부분이다.

• 	과일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양화소록에는 석류와 귤나무가 쓰였으나 조선시대의 산림경제에는

 	棗(대추나무), 李(자두나무), 杏(살구나무), 桃(복숭아나무), 梨(배나무), 枾(감나무) 등에 관해서 집안

	 에서 심는 위치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중세에 풍비했던 유교에서 이용 후생을 위한 실용

	 적 학풍발달의 영향인 듯하다. 

• 	화목의 종류가 많다. 고시조에서의 출현빈도를 보면 대부분 꽃이 주가 된다. 과일나무일지라도

 	복숭아꽃, 매화, 배꽃, 오얏꽃, 살구꽃처럼 꽃이 탐스러운 것의 출현 빈도가 크다.

• 	한 품종에 여러 가지 꽃색이 있을 경우, 백색과 황색을 최고로 쳤다. 백색기호는 한민족이 백색을 사랑

	 하는 백의 민족성 때문이라 본다. 황색은 우주만물인 오행의 중심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 	산야에 야생초화의 이용이 적다. 임원십육지에 몇 종류 나타나며, 꽃이 매우 화려하다. 대부분은 

	 훼(卉)이라 생각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나무심는 기본 이론 

• 	음양의 조화에 맞춘 나무심기는 3/5의 양과 2/5의 음이 원칙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결합이다.

 	음을 취할 때 집안의 습기를 중시하여 건물 가까이는 꺼려했다.

• 	풍수지리원리에 따랐다. 주택지로서 지형이 적합치 않을 때는 수목을 적절히 심어서 지형의 

	 불량에서 오는 불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비보의 기능이다. 

• 	식물의 생태적 특성에 따라서 심는 법

	 <산림경제, 택목(宅木), 잡기(雜忌)>에 북쪽에 심기를 피하라고 한 동백, 春栢(춘백), 영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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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류, 月桂(월계) 등은 모두가 내한성이 극히 약하여 중부지방에서는 노지에 월동 할 수 

	 없는 것들이다. 

• 	기능적으로 나무심는 법에서 우리나라의 풍향은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여름에는 남동풍, 

	 남서풍이 불어서 남서쪽의 큰 나무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만 막아줄 뿐이므로 나쁘다는 뜻이며, 

	 북서풍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하지의 강한 햇살이 북서쪽으로 힘껏 넘어가므로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 때문에 좋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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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통 정원의 분류

현존하는 옛 정원(조선시대 정원)을 살펴보면 사대부나 왕공 귀족 등 상류층 사람들

에 의해 조성된 경우가 다수다. 물론 일반 서민들 생활공간에도 정원이 있었으나 원형

이 보존된 유례가 없어 실상 파악이 어렵다. 사대부 정원의 경우, 자의 또는 타의로 벼

슬에서 물러난 후 낙향하여 꾸민 별서정원(別墅庭園)이 있으며, 지방관이 주민들과 함

께 만든 향원(鄕園)도 있다. 창덕궁 후원이나 경복궁의 경회루, 향원정 일대의 정원처

럼 궁궐 내에 꾸며 놓은 궁원(宮園)도 한국 정원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정

자나 누대를 중심으로 한 산수정원(山水庭園)은 한국 정원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Ⅱ. 전통 정원의 특성

금수강산이라 불리는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 온 한국인들은 자연의 리듬을 말없이 

느끼고 수용하면서 자연이란 으레 아름다운 것,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생활과 조화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은연중 가지게 되었다.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은 그 자체가 

훌륭한 정원 구실을 했기 때문에 정원을 꾸민다고 하여 수목이나 경물(景物)을 일부러 

가져다 놓지 않아도 되었다. 꼭 필요한 경우라도 약간의 인공물을 들여 놓는 정도의 자

연 순응적 조원(造園) 방식을 택했다. 이와 같은 조원 방식은 별서정원(別墅庭苑)이나 

향원은 물론이고, 궁원(宮苑)에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전통 정원 가운데서 특히 별서정원과 산수정원은 한국 정원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

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들 정원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자연을 인문경관화

(人文景觀化) 했다는 데에 있다. 담양의 소쇄원, 보길도 부용동 정원이 그 대표적인 예

인데, 이들 정원은 산세와 계류의 흐름, 바위와 수목의 상태 등 산천의 형국을 더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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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균 (한국민예미술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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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이 좋은 한 대목을 골라 약간의 정자를 짓고 나무와 돌을 정돈하는 수준에서 정원을 꾸몄다. 그렇기 때

문에 얼른 보면 정원과 자연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특히 정자를 중심으로 하는 산수정원(임천정원이라고도 한다)은 별서정원보다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정자는 정(亭)이라는 글자의 의미가 말해 주듯이 자연 속에 잠시 머무는 장소이다. 정자는 대(臺)나 누(樓)에 

비해서 구조가 간결하고 소박하며 대개 규모가 작다. 그러나 정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방이 활연히 트여있

어 주변의 자연경관을 막힘없이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옛 사람들이 “천태만상의 털끝만한 것

도 시야에서 도망하지 못하니 무릇 먼 경치를 바라보는 데는 정자만한 것이 없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산수 간에 위치한 정자에 사람이 올라 주변의 풍광을 감상의 대상으로 삼을 때 자연은 감상자의 심정적 

소유물이 되면서 홀연히 인문경관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때 산이나 바위, 계곡에 ‘명경대’, ‘신선암’, ‘선유

곡’ 등의 이름을 부여했다면 자연은 명실공히 정원의 성격을 띠게 된다.  물에 비친 붉은 단풍과 그 사이를 

헤엄치는 물고기 떼,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 공산에 걸린 달 등 시각적인 대상뿐만 아니라, 대숲에 이는 바

람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등 청각적 대상에 이르기까지 정자에서 감상할 수 모든 정원은 산수정원의 구성요

소이자 감상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대자연이 정원화 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정

자가 있고, 정자에 올라 자연 풍광과 교감하며 즐기는 사

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한국 정원의 독특한 개념

은 유럽을 비롯한 이집트나 메소포다미아 등 감상할 만한 

아름다운 자연이 적은 지역에서 형성된 가든(Garden) 개

념, 즉 한정된 부지 내에 미관을 목적으로 분수·초목·

돌·조각상 등을 인공적으로 배열하여 꾸민 장소의 개념

과는 분명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Ⅲ. 전통 정원의 사상적 배경

옛 선비들에게 있어서 정원은 자연 풍광을 감상하고 즐기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신세계와 욕망

을 상징적으로 구현해 놓은 또 다른 생활공간이기도 했다. 정원의 배후에는 출처지의(出處之義)라고 하는 

유교적 생활철학, 우주의 존재 원리와 인간 본성을 궁구하는 성리학, 자연의 순리를 따름으로써 무위의 법

그림1.   거연정. 산수정원.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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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체득하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도가사상이 반영돼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약된 현실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생을 구가하려는 신선사상, 삶의 터전을 풍수적 명당으로 조성하여 벽사진경을 추구

하려는 현실적 욕망도 투영돼 있다. 

1. 유교 생활 철학 - 출처지의(出處之義)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철학이었다. 선비가 대부로서 세상에 

나아가 관인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나라와 백성을 위해 힘쓰지만, 세상이 자신의 이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과감히 관직에서 물러나 처사의 입장에서 대의와 명분을 지킨다는 것이 출처지의의 본령이다. 이러한 생활

철학은 별서정원의 조성 동기와도 연결되어 있다. 예컨대 보길도 부용동 정원과 담양 소쇄원을 비롯하여 영

양 서석지 정원, 담양 다산초당 정원, 봉화 청암정 정원 등의 별서정원이 그 예에 속한다.    

2. 성리학적 사유 - 성리학이란 그 뿌리를 유학에 두고 있는 것으로, 격물치지(格物致知)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 심성의 구조, 사회에서 인간의 자세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형이상

학적인 철학사상을 전개했다. 성리학과 관련된 요소들은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 연못이나 당호, 편액 등의 

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함안 무기연당 풍욕루에 걸려 있는 ‘敬’자 편액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도가사상 - 도가사상은 노장사상의 핵심인 도(道)와 

무위(無爲)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삼라만상의 궁극적인 원리를 의미한다. 도는 모든 존

재의 근원적 모태이기 때문에 그 근원으로 돌아가면 인간

의 우환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도가사상가

들의 기본 생각이다. 한편 무위란 인간의 가치관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도법자연을 인정할 때 현

실적으로 무위는 자연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정원수의 식재, 경물의 배치 등 정원 조성 전반에 걸쳐 크게 영향을 미쳤다. 

4. 신선사상 - 신선사상은 인간에게 주어진 수명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유로운 생을 구가하면서 불로불사

의 생을 누리려는 인간 욕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여 육체를 초극한 

영생을 구하려고 하지만, 전통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사후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도

그림  무기연당 풍욕루의 ‘敬’자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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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는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을 지인(至人) 또는 진인(眞人)이라 하고, 여기에 주술적·종교적 요소를 가

미하여 신선이라 부른다. 이와 관련된 정원 속의 경물로서는 삼신산(三神山), 무산십이봉(巫山十二峰) 등이 

있는데, 남원 광한루원의 삼신선도와 자라석, 경주 안압지의 무산십이봉 등이 유명하다.  

5. 풍수사상 - 풍수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땅에 관한 이치, 즉 지리(地理)를 체계화시킨 전

통적 논리구조이다. 기본적으로 길한 것을 추구하고 흉한 것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구성은 

산·물·방위·사람 등 네 가지의 조합으로 성립된다. 풍수사상은 도읍이나 마을 터를 정할 때는 물론 정원 

터 잡기, 건물과 정원수의 배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결국 길한 터를 점지하고 그 터를 명당화 함으

로써 가문의 부귀와 자손의 번창을 추구하려는 전통적 기복사상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Ⅳ. 정원 속의 경물과 상징적 의미

지상에 구현된 선계 - 삼신산

삼신산이란 신선사상이 창조해 낸 이상향으로, 봉래, 방장, 영주의 세 선산(仙山)을 일컫는다. 현존하는 

전통 정원 중에서 삼신산 관련 유적을 찾아본다면, 청평사 문수원정원 영지(影池), 경복궁 경회루 연지, 경

주 임해전지 연못, 남원 광한루원 연지, 안동 풍산읍의 체

화정 연지, 화순 임대정 연지의 삼신산 등이 있다. 그리고 

연못은 아니지만, 창덕궁 낙선재 후원에 있는 ‘瀛州(영주)’

라는 글씨가 새겨진 석조(石槽)도 신선사상과 관련된 유적

이다.    

삼신산 혹은 삼신선도(三神仙島)에 대한 관념은 중국 고

대 제(齊)나라의 팔신(八神) 제사로부터 형성되었다. 제나

라는 중국 북동 지역 산뚱(山東)반도 일대에 자리 잡고 있

었던 나라로서 해안의 명산(名山)을 대상으로 한 제사를 지내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산에 제사지냈

던 무당들은 삼신산이 바다 가운데 있다고 믿었다.    

≪사기(史記)≫ <봉선서(封禪書)>에 의하면, 삼신산은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이다가 가까이 다가가면 

금시 물밑에 있고, 더 가까이 다가가면 바람이 몰고 가버려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삼신산에는 불로

초가 자라고, 하늘을 나는 선인(仙人)들이 살고 있으며, 초목과 금수는 모두 희고, 황금과 백은(白銀)으로 지

은 궁궐이 있다고 한다. 

그림1.  문수원정원 연못의 삼신산(물속의 세 개의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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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사람들은 삼신산을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 원천적 자유를 누리며 영생하는 신선들의 거처로 믿었고, 그

들에게 있어 삼신산은 환상의 세계요 신령스러운 선계였다. 한정된 수명과 현실적 한계를 절감한 사람들은 

그래서 보다 자유로운 세계에서 신선처럼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염원했다. 정원속의 삼신산은 바

로 그러한 이상과 욕망의 상징물인 것이다.  

이상세계에의 동경 - 연못가의 거북이

현존 정원 유적 가운데 연못가에 거북이(혹은 자라)가 있

는 곳은 남원 광한루 연지와 창덕궁 후원 청심정 앞 빙옥지

(氷玉池)이다.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머리를 물을 향해 

두고 있는 모습은 같다. 

거북이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동물이지만 낙서(洛

書)를 등에 지고 올라온 신귀(神龜)로서 전설 속에 나타나

기도 하고, 십장생의 하나로 널리 애호되기도 했다. 그런

가 하면 별주부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비석의 귀부처럼 용생구자(龍生九子)의 하나로 나타나기

도 한다. 한마디로 옛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북이는 평범한 갑각류 중 하나가 아니라 초월

적 이상세계에 사는 신비로운 동물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북이가 현실 공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은 커다란 상서(祥瑞)요, 길상의 조짐이었던 것이다. 광한루와 청심정 거북이는 바로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거북이다. 이 거북이가 주변 일대를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으로, 상서와 길상이 충만한 선계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선비의 높은 기상과 굳은 지조 - 지주암(砥柱巖)

경상북도 봉화의 청암정 남쪽 계곡의 수명루 앞을 흐르

는 계류 속에 “砥柱巖(지주암)”이라고 새긴 큰 바위가 있다. 

지주(砥柱)는 중국 허난성 섬주(陝州)에서 동쪽으로 사십 

리 되는 황하 중류 가운데 서있는 바위로, 위쪽이 벼루처럼 

평평하고 모양이 기둥처럼 생겼다 해서 그렇게 불렸다. 그

런데 사람들이 이 바위를 애호한 것은 그 기묘한 형태가 아

니라, 천하 만물을 쓸고 가는 황하의 격류 속에서도 꿋꿋이 서있는 고고한 자태였다.  

그림2.  광한루 연못 가의 자라석

그림3.  봉화 석천정 계류 중의 지주암



은나라 의열(義烈)이었던 백이·숙제의 무덤 근처를 흐르는 항류(抗流) 가운데도 “砥柱中流”라고 새긴 바

위가 서있다. 수명루 주인 역시 수명루 앞 계류의 중류에 우뚝 솟은 바위에 ‘砥柱’라는 글자를 새겼다. 그는 

처음 이 바위를 보고 황하 격류 속의 지주암을 연상했을 것이고, 백이·숙제의 항류의 지주암도 생각했을 

것이다. 수명루 앞의 바위는 이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평범한 바위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형으로 탈바꿈했

다. 수명루 주인은 계류의 바위에 단 세 글자를 새겨 수명루 일대를 백이·숙제가 은둔했던 수양산(首陽山)

과 같은 곳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우주 원리와 군자의 면모 - 연못

전통 정원의 연못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방지원도

형 연못이다. 이것은 네모난 연못의 중심에 둥근 섬을 조성

해 놓은 형태로 되어 있다. 유적으로는 창덕궁 후원 부용

지, 경복궁 향원지, 남양주시 궁(宮)집, 강릉 선교장의 활래

정, 그리고 논산 윤증고택, 강진 다산초당, 담양 명옥헌 정

원의 연못 등이 있다. 

방지원도형 연못의 형태는 천원지방(天圓地方)이라고 하

는 고대 동양인의 우주관이 투영돼 있다. 천원지방이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뜻이지만, 이 말 

속에는 음양·천지·건곤·상하·동정(動靜)이라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운행의 이치가 함축되어 있다. 말

하자면 방지원도형 연못은 바로 지상에 구현한 우주적 이미지인 것이다.  

연못은 연지(蓮池)라는 말 자체에 이미 답이 나와 있듯이 연꽃과 밀접하게 관련 돼있다.  옛 정원, 특히 궁

궐정원이나 낙향한 사대부들의 별서정원 연못에는 연꽃이 없는 경우가 드물었다. 왕공 사대부들이 연꽃을 

애호했던 이유는 연꽃이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면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꽃이 진

흙 속에서 나왔으면서도 그에 물들지 않는 청정함을 칭송했고, 잔물결에 씻기면서도 요염하지 않는 것을 상

찬했다. 줄기 속은 비어있고, 겉은 곧으며, 덩굴로 자라거나 가지(枝)를 치지 않고, 멀수록 더욱 맑은 향기를 

사랑했고, 우뚝이 깨끗하게 서 있어 멀리서 바라 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가지고 놀 수는 없는 군자의 자태를 

사랑했다. 연못의 연꽃은 조선 유학자들의 감정이입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주거 공간을 산수화(山水化) 하는 - 괴석(怪石)

서양이 훌륭한 암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위를 정원의 경물로 삼는 일이 없고, 오히려 동양의 사람들

그림4.  봉화 석천정 계류 중의 지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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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위를 애호했던 까닭은 서양에는 돌을 애착하는 마음

이 없고 동양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위는 겉

보기에 그저 평범할 뿐 아무 관심 끌만한 요소가 없어 보이

지만, 우리의 옛 사람들은 그 평범하고 특별한 경관이 아닌 

것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아내었다. 

괴석 애호는 상황에 따라서 호사로운 취미로 매도되기도 

하지만 정원에서 괴석이 차지하는 지위는 매우 높다. 자연

계의 꽃과 풀이 자기 본래의 의지를 지키지 못하고 계절과 

타협하거나 굴복 하지만, 바위는 그런 것을 초월해 태초의 견고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벗 삼

을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괴이한 모양을 한  괴석이건 매끈한 수석이건 간에 지금의 돌의 모습은 갖은  풍상을 겪으면서 가장 안정

된 상태로 된 것이다. 돌은 그렇게 항구 불변의 안정된 상태에 다다르기까지에 온갖 군더더기를 제거해 왔

다. 약한 곳은 깎이고, 모난 곳은 다듬어져 더 이상 덧붙여진 것이나 모자라는 것이 없다는 점, 이것이 옛 사

람들이 돌을 사랑했던 까닭이다. 

옛 사람들은 괴석을 정원에 끌어다 놓고 그 것에서 대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정취를 즐겼다. 돌에 낀 푸

른 이끼나, 어쩌다 떨어져 그 위에 얹힌 낙엽에서 깊고 오묘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비가 와서 돌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를 보고 넓고 깊은 산수 자연의 풍경을 본다. 땅에 드리워진 돌 그림자에서 산 그림자의  그

윽한 청취를 느끼고, 뚫린 구멍에서 깊고 유현한 동굴을 생각하였다. 

이렇듯 괴석은 자연에 귀의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 일으키고 상상력을 발휘케  하여 대자연 속으

로 끌어들이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괴석은 한 낱 석분에 심어진 괴이한 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은 생

활공간 전체를 산수화(山水化)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자의 행단 - 은행나무

사대부들이 정원수로 세한삼우나 사군자를 즐겨 심었던 것은 그의 외형적 아름다움보다도 유교의 이상적 

인간상을 닮은 생태적 속성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에도 푸름을 잃지 않는 기상, 잔설 속에서도 꽃 피우는 청

빈과 은일, 이러한 자태를 사랑하여 그들은 정원수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나 은행나무를 심은 뜻은 이와 달

랐다. 서울 문묘 대성전 주변, 지방의 서원과 향교, 그리고 영양 서석지 정원, 아산 맹사성 고가 정원 등 사

대부들의 정원에서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데, 모두 공자(孔子)의 인품과 사상을 흠모한 유학자들이 마음의 

그림5.  창덕궁 연경당 입구의 두꺼비 장식 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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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표로 심은 것이다. 

≪장자(莊子)≫ 어부편에, “공자가 지유(緇惟)의 숲 속에 

나아가 행단에 앉아 쉴 때 제자는 독서하고 공자는 거문고

를 타고 노래했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북송 건흥연간에 

공자의 강단 옛터에 단을 쌓고 주변에 은행나무를 심어서 

행단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청나라 초 고염무는 행

단은 높은 대(臺)의 우의적 표현일 뿐 실재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실이 어떻든 장자 이래로 행단고

슬(杏壇鼓瑟)은 공자의 강학의 고사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옛 유학자들은 공자를 유교철학의 비조로 

추앙했으며, 공자의 학행과 덕행은 성찬의 대상이었다. 그들이 정원에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은 공자의 행적

과 사상을 떠올리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원의 은행나무는 주관적 관점에 일단 여

과된 은행나무이므로, 그것은 나무이면서 나무가 아닌 것이다. 

Ⅴ. 끝으로

우리 전통 정원의 경물의 선택과 배치에 있어서는 주객이 합치되는 곳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다. 다시 말해 전통 정원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 나무나 경물, 또는 지형은 그 형태나 속성이 일단 선비들의 

사상이나 생활철학, 또는 미의식에 의해 여과된 것이다. 객관과 주관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상징성을 가져오

게 된다. 이점은 소규모의 개인 정원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산수정원에도 적용돼 있다. 

그러나 뭐라 해도 한국 전통 정원 전체를 지배하는 일관된 흐름은 자연에 순응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

려는 한국적인 자연주의라 할 것이다. 이점은 자연 경관을 주(主)로 삼고 인공 경관을 종(從)의 위치에 두려

고 했던 조원 태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의 리듬을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오는 과정에서 체득된 자연친화적 성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그림6.  영양 서석지 정원의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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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선후기 문인의 감성 공간, 정원

정원이란 집에 딸린 뜰이나 동산, 즉 흙, 돌, 물, 나무 등의 자연재료와 인공물 및 

건축물에 의해 미적이고 기능적으로 구성된 특정 구역을 뜻한다. 인류는 고대부터 정

원을 가꾸면서 무한한 꿈과 낭만을 누려왔다. 조선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택과 별서가 

조성되면서 정원이 마련되었다. 특히 조선후기 문인들은 서울에 기거하면서도 속세를 

떨치고 강호에 은둔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자연을 닮은 저택과 정원을 조성했다. 명

대 유명한 정원 조성가인 계성(計成, 1582-1642)도 “여유 있는 삶의 공간은 도회지 

밖의 산수가 아름다운 호젓한 곳에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에

는 한적한 도회지 교외에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풀이하였다.2) 물질

로 가득 찬 도시 한 복판에 자신만의 은거지를 만들어 ‘성시 속의 산림’을 구가하고 싶

었던 것이다. 

문인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증거는 그들이 탐독하고 인용한 중

국의 서적에서도 목격된다. 서유구(徐有榘, 1764-1845)는 중국 당대 문장가인 이고

(李翶, ?-844)의 「산거의 일곱 가지 빼어난 조건(山居七勝論)」과 명대 문인화가인 진

계유(陳繼儒, 1558-1639)의 「산속 삶의 네 가지 방법(居山四法)」을 인용하여, 노년의 

여생을 잘 보내기 위한 집의 조건을 서술했다.3) 이고가 제시한 일곱 조건은 괴이한 바

위(輕石), 기이한 산봉우리(奇峰), 흘러내리는 냇물(走泉), 깊은 연못(深覃), 오래된 고

목(老木), 아름다운 풀(嘉草), 신선한 꽃(新花) 등이다. 이를 갖추기 위해 조선후기 문

인들은 도성내의 아름다운 택지를 선택하여 집을 짓고 후원에 별서의 누정을 세웠다. 

1) 	** 이 글은 『온지논총』22집(온지학회, 2009)에 실린 『연못이 있는 정원-조선후기 원지 원림화의 유형과 그 함의』를 재구성, 

     보완한 것이다.

2) 	안대회, 「18·19세기의 주거문화와 상상의 정원-조선후기 산문가의 記文을 중심으로」, 『震檀學報』97(震檀學會, 2004), 

     115쪽 참조.

3) 	徐有榘, 「衡泌舖置 總論」, 『怡雲志』 1, 『林園十六志』, 서울대학교 규장각본, 奎6565(김성우, 안대회, 「고문헌해제 : 『임원

     경제지』, 「이운지」 卷第一」 , 『꾸밈』 75(꾸밈사, 1988. 12),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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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주변에 불로와 장생을 상징하는 학을 키우고, 괴석을 배치했으며, 파초, 대나무, 소나무 등을 심었다. 

인공 연못과 마당에 놓인 바위는 넓은 바다와 커다란 암산의 축소판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화려한 꽃과 풀을 마당이나 화분에 심어 정성껏 키웠다.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놓았으니 가꾸고 보전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조경학과 관련된 수많은 

서적을 중국에서 수입했고, 이를 토대로 정원 내부의 구성과 관리법을 서술한 책을 발간했다.4) 이 시기 문

인들이 지닌 정원 조성에 관한 관심은 조선전기 문인들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조선전기에는 사물에 철리

를 투영한 관물론적 자세를 표명했다면, 조선후기에는 사물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집중하였다. 아름다움

에 심취하다 보니, 개인적 감성과 취향이 이입되었다. 꽃에 미쳐서 평생을 꽃 수집에 몰두한 유박(柳璞, 

1730-1787)은 자신의 정원인 백화암(百花菴)에 사시사철의 꽃을 백가지나 구해서 마당에 심었고, 송이 

송이마다 남다른 미감을 부여했다. 

조선후기에 활성화된 사택과 정원의 축조는 또 다른 취미와 일상을 탄생시켰다. 우아한 정원에 아름다

운 화목을 수집하여 서재를 꾸민 다음, 그 곳에서 금을 뜯고 차를 마시면서 서화를 감상하고 이를 품평한 

것이다. 이러한 풍조는 명대 문인 사이에 확산된 도시 문예 활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중국의 학자인 

나대경(羅大經, 1196-1242)은 산속 은거지에서 긴 여름날을 소일하는 방법을 ‘산정일장(山靜日長)’이라는 

글로 기술했다. 그가 제시한 산거의 일상은 낮잠 자기(午睡), 차 달이기(煎茶), 독서, 휴식, 소박한 밥상(山

妻修飯), 서화 감상, 산책 등이다. 당시 문인들에게 이러한 취미는 인품과 학식을 갖춘 선비라면 마땅히 지

녀야 할 습관이며, 성시 속의 산림을 즐기기 위한 필수 행위였다.5) 자신의 서재나 자택을 축소화된 자연이

라 여기며 아름다운 후원을 조성했고, 이곳에서 고품격의 서화고동, 아름다운 화목, 희귀한 수석을 수집하

여 감상하는 일을 최고의 멋이라 생각한 것이다. 

Ⅱ. 상상 속의 정원과 그 시각화

조선후기 문인이 정원에 부여하는 감성은 다양하다. 정원을 사적인 호사 취미의 공간이라 여기거나, 우

주만물의 보편적 원리가 내재된 자연의 축소판이라고도 보았다. 특히 도시에서의 은둔을 꿈꾸는 이들에게 

정원은 세상과 연결되면서도 동떨어진 시은(市隱)의 공간이었다. 실재 경관을 토대로 마음속의 정원인 심

원(心園)과 상상의 정원인 의원(意園)을 구체적으로 설계했고 각 부속물에 의미를 부여했다. 심원과 의원

의 시각화는 조선후기 회화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시기 정원그림에 중국의 유명한 정원이나 옛 성현

이 기거한 자택의 이미지가 차용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선(鄭敾, 1676-1759)

4) 	정동오, 『한국의 정원』(민음사, 1986), 272쪽 참조. 

5) 	屠隆 著, 權德周 譯, 『考槃餘事』(乙酉文化社, 1986),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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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국 강서성의 명산인 여산의 초당을 그린 <여산초당도(廬山草堂圖)>이다.6) 정선은 <여산초당도>에 독

특한 진경화법을 구사하여 이상경과 현실경의 조화를 추구했고 그 안에 조선의 선비를 배치했다. 즉 가장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자연경을 차용하여 상상 속의 정원을 시각화하되 이를 당대의 화법으로 번안하여 조

선의 낙원을 창출한 것이다. 

상상의 정원은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의 <지상편도(池上篇圖)>에서 다시 재현된다. 이 작품은 백

거이(白居易, 772-846)의 문학작품인 『지상편(池上篇)』을 토대로 그려진 정원도이다. 강세황은 그의 나이 

36세 되던 1748년 4월 유경종(柳慶種, 1714-1784)의 사촌인 유경용(柳慶容, 1718-1753)을 위하여 취

암서당(鷲巖書堂)에서 <지상편도>를 그렸다. 강세황이 행초서로 쓴 <지상편>에 따르면 백거이의 유거지에

는 정자와 연못이 주를 이루었고 그가 이전의 항주와 소중 등지에서 얻어 온 학, 돌, 연꽃 등이 있었다. 강

세황은 백거이의 유거를 환상적으로 도해하면서 상상 속의 정원을 시각화했다. <지상편도>는 강세황이 안

산에 머물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당시 강세황과 그의 처남인 유경종, 유경용은 『지상편』과 

같은 풍요로운 정원을 소유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쩌면 강세황은 그들의 잃어버린 꿈을 보상하기 위해 백

거이의 정원을 빌려 아늑한 의원을 그렸는지 모른다. 상상의 정원을 감상하며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고 세

상적 고통을 치유한 것이다.7) 이렇듯 조선후기 문인들은 평소 소유하고 싶은 공간을 작품 속에 투영하여 

별천지를 연출하면서 고사(高士)의 전원을 차경(借景)하고 자연을 축소하여 가상의 원림을 완성했다. 그리

고 그 낙원 안에 우아한 풍류를 즐기는 은자를 배치하여 동시대인으로 의인화하면서 비루한 현실의 나를 

잠시라도 잊고자 했다. 과거에 존재한 상상 속의 정원을 '현재'로 끌어들여 그림으로 재현했고, 정원 경물

에 자신의 내면을 투영하여 또 다른 감성을 표출한 것이다.

Ⅲ. 문인사대부, 정원에서 모이다.

아회(雅會)란 문인 사대부의 자유롭고 사적인 교제이며,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서로의 경사를 축하하

기 위해 마련된 소규모의 모임을 뜻한다. 조선의 문인은 벗과 즐기는 풍류를 최고의 멋이라 여겼다. 고상

하고 우아한 군자의 삶을 지향하고 은일 고사들의 취미를 향유하려면 곁에 반드시 친구가 필요했기 때문

이다. 특히 정원에서 고사의 행적을 모방하여 친구들과 함께 시 짓기, 그림 그리기, 거문고 타기, 차 달여 

마시기, 바둑 두기, 골동품 감상을 했다. 아회의 장소로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화려한 사택의 정원은 매우 

적합한 공간이었다. 아름다운 꽃, 싱그러운 나무, 무색 무미 무취의 바위, 하늘 주변 경관을 투영한 연못까

6) 	정선의 <여산초당도>를 당시 사대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원림의 모습으로 간주한 논문에는 조규희, 「사대부의 원림과 회화」(『그림에게 물은 사대부의 

    생활과 풍류』, 국사편찬위원회, 2007)가 있다. 

7) 	김동준, 『王世貞 코드로 읽는 生志銘과 意園 _18세기 安山권 文人들의 불우와 위안의 예술적 형상화』, 『한국한문학연구』52(한국한문학회, 2013),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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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있는 정원이 친한 벗과 어울리기에 가장 적합한 유상지였던 것이다.  

정원 모임의 목적은 다양했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은 “살구꽃이 처음 피면 모이고, 복숭아꽃

이 처음 피면 모였다. 한 여름에 참외가 익으면 모이고, 가을이 되어 서늘해지면 서지에서 연꽃을 구경하

러 모였다. 국화꽃이 피어도 모이고, 겨울에 큰 눈이 내리면 다시 모이고, 한 해가 저물 무렵에 화분에 심

은 매화가 꽃을 피우면 모였다.”고 진술했다.8) 개인 저택에서의 모임 중에서 즉흥적으로 열린 정원아회

가 있다. 바로 와룡암소집(臥龍庵小集)이다. 1744년 어느 여름날 서화 감식가이자 수장가인 김광수(金光

遂, 1699-1770)의 서재 와룡암(臥龍庵)에서 갑작스런 모임이 결성되었다. 하루는 김광국(金光國, 1727-

1788)이 김광수의 집에서 향을 피우고 차를 달여 마시면서 그림과 글씨를 품평하는데, 느닷없이 하늘이 

시커멓게 흐려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졌다. 이 때 심사정(沈師正, 1707-1769)이 김광수의 집으로 홀연히 

들어왔다. 마침 그 동네를 지나다가 비가 쏟아지자 다급히 친구의 집을 찾은 것이다. 그림과 글씨를 사랑

하는 친구들이 우연히 한자리에 모였으니 그냥 헤어질 리 없다. 게다가 비가 그치자 순간 물안개가 피어오

르는 정원풍경이 마치 미불(米芾, 1052-1107)의 그림처럼 신비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심사정은 탄성

을 지르며 종이와 붓을 급히 찾았고, 여름 빗줄기를 머금은 뜰의 풍경을 즉석에서 그렸다. 바로 <와룡암소

집도>이다.9)   

또 다른 정원아회 장면에는 이인상(李麟祥, 1710-1760)의 <북동아회도>가 있다. 서얼 출신인 이인상

은 서울에서 하급관리로 일한 1747년까지 수많은 벗들과 교류했다. 틈만 나면 오찬(吳瓚, 1717-?), 이윤

영(李胤永, 1714-1759), 송문흠(宋文欽, 1710-1752) 등과 만나, 함께 글을 읽고 문장을 짓곤 했다. 갑자

년(1744)에는 지금의 창덕궁 서쪽 지역에 해당하는 계산동 오찬의 자택에서 독서 모임이 열렸다. 이인상

은 즉석에서 독서 모임을 그렸고, 김순택(金純澤, 1714-1787)은 그림 옆에 『북동아회도후지』를 적었다.10) 

또한 18세기 중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활동한 이유신(李維新)은 사랑채, 모정, 연지에서 모인 사계절의 

정원아회를 각각 <포동춘지(浦洞春池)>, <귤헌납량(橘軒納凉)>, <행정추상(杏亭秋賞)>, <가헌관매(可軒觀

梅)>로 표현했다. 봄의 장면인 <포동춘지>는 사각형의 연지가 있는 정원 아회이고, 가을 장면인 <행정추

상>은 모정 아회이며, 여름과 겨울 장면인 <귤헌납량>과 <가헌관매>는 사랑채 아회이다. 이유신은 정원을 

장식한 갖가지 화분, 수석, 수목 등을 화사하게 채색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감을 나타냈다.  

김홍도(金弘道, 1745-1806)는 자신의 정원에서 이루어진 소박한 아회를 추억했다. 1784년에 제작된 <

단원도(檀園圖)>는 1781년 창해옹(滄海翁) 정란(鄭瀾)과 강희언(姜熙彦, 1710-1784), 김홍도가 진솔회

(眞率會)를 모방하여 김홍도의 자택에서 모인 사건을 기념한 그림이다. 강희언은 1781년 청화절(淸和節)

8) 	丁若鏞, 『竹欄詩社帖序』 , 『與猶堂全書』  13, 허경진, 『다산 정약용 산문집』 (한양출판, 1994), 114-115쪽 재인용.

9) 	朴孝恩, 『朝鮮後期 문인들의 繪畵募集活動 硏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 論文), 1999, 205-206쪽.  

10) 조규희, 『17, 18세기의 서울을 배경으로 한 문회도』 , 『서울학연구』 16(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1),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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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김홍도의 사랑채를 방문했고, 김홍도는 강희언이 세상을 떠난 뒤, 자신의 기량을 인정해준 노스승과의 

조촐한 만남을 기억하기 위해 <단원도>를 손수 그렸다.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그린 상상의 아회도인 셈

이다. <군현도(群賢圖)>에서도 파초와 괴석이 어우러진 정원에서 그림을 감상하며 금을 연주하는 아회인

과 차를 끓이는 동자도 그렸다. 울타리 안쪽에는 파초와 바위를, 그 옆에 서안 위에는 향로, 준형 필통, 책 

등을 배치했다. 바로 단원의 서재에 모아 둔 그의 애장품들이다. 개인의 감성이 담긴 수장품은 친한 벗과

의 어울림을 연결해 주는 공감의 고리가 된다. 이렇듯 김홍도는 이미 고인이 된 옛 벗과의 어울림을 회상

하여 과거 모임을 우아한 ‘고사적’ 정원 풍경과 함께 재현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우정, ‘고(古)’와 ‘금(今)’

의 공존, 어렵사리 수집한 완상물에 투영된 감성이 상상과 기억을 위한 아회도를 탄생시킨 셈이다.

Ⅳ. 옛 그림에 표현된 정원의 함의

누정과 연못, 계절을 알려주는 꽃과 나무, 인간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다양한 수집품은 당대 지식인이 소

망한 이상적인 정원의 구성물이다. 소유자의 미감이 반영된 정원은 개인 취향이 발현된 감성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인간과의 친밀한 교류가 이룩되는 유상지이며, 지성, 감각, 취미, 예술이 소통하는 공감의 장이다. 

조선후기 정원그림에서도 개인의 감성과, 아회에서 공유된 공동의 정서를 동시에 엿볼 수 있었다. 조선후

기 문인이 정원문화를 통해 표출한 감성은 도시 속의 은둔, 진귀한 물건에 대한 집착, 이를 벗과 함께 즐기

고자 하는 예술적 욕망이다. 이러한 정서는 현재 이루지 못한 꿈의 실현, 세상에서 받은 상처의 치유, 과거

에 대한 추억도 포함한다.  

따라서 조선후기 정원 그림은 당시 문인의 감성을 읽어낼 수 있는 문화적 코드이다. 아름다운 집을 지어 

꽃과 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는 작업과, 이곳에 친한 벗을 불러 즐겁게 노니는 당시의 문인 문화가 완벽하

게 재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성에는 문인이 지닌 지적 호기심, 문화적 교양, 일상의 미학, 상상과 

희망 등이 융합되어 있다. 조선후기 정원그림에서 아름다운 공간의 향유와 이를 통한 풍류가 발견되는 이

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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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의 수도 한성의 중심은 정궁인 경복궁이었으며, 도성 안의 모든 시설은 경

복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배치되었다. 新都의 경영을 맡았던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한

성 안에 궁궐을 하나 더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태종이 한성 주

변의 母岳과 한성을 비교한 결과 한성으로 환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

서도, 정궁인 경복궁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이 새로운 궁궐을 건설하려고 한 이유는 무

엇일까? 한 도성 안에 그것도 정궁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거리에 ‘離宮’이란 미명하

에 새로운 궁궐을 지은 태종의 숨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궁궐이 정치의 중심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궁궐 앞에 수많은 政廳과 官廳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물론 정궁 남쪽대로 좌우에 도열하는 것이 고대

국가 이래의 오랜 전통이다. 그런데 이궁이라 하면 정궁에서의 정치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天災地變으로 정궁에서의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백성들에게 미안한 

경우 등에만 잠시 정궁을 피해 있기 위하여 즉 避宮하기 위하여 지은 궁을 말한다. 그

러므로 이궁 앞에는 정청이나 관청을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다.

정궁인 경복궁을 피하여 잠시 거처하기 위하여 새로운 궁을 지었다면 이는 이궁의 본

래 용도에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궁할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왕

실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관료나 친인척의 집을 피궁 장소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는 장

구한 계책이 될 수 없으므로 어차피 이궁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이었다. 그러

나 이궁 건설 시기를 하필이면 한성 환도 시점으로 정한 데는 특정한 이유가 있었다. 

즉 태종의 왕위 계승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태종이 ‘왕자의 난’을 두 차례 겪고 겨우 왕위에 올랐을 때 수도는 개경이었다. 혼란기

의 정치 상황을 마무리하고 왕권강화라는 정치적 難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경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또 한성으로 환도하는 마당에 骨肉相殘의 비극이 얽힌 경복궁으

로의 入宮을 피하려면 새로운 궁궐이 필요했다. 이 시기에 집권 관료층의 관심을 천도

와 새로운 궁궐 조성에로 돌려 정치적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과 흉흉해진 민심을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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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토목공사를 통하여 바로잡으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이궁’이란 이름의 궁궐을 도성 안에 하나 더 지음으로써 왕권의 현실적 기반을 공간적으로 확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단순히 피궁하기 위하여 이궁이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이궁이 지어짐으로

써 한성의 북반부는 이궁과 정궁 두 개의 궁궐이 각각 응봉과 백악을 배경으로 위세를 갖추어 동서로 布陣

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1405년에 이궁이 완성되자 곧 1406년에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1411년

에 명당수를 끌어들이고 御構를 팠으며, 1412년에는 원래 있던 작은 누각을 헐고 경회루와 연못을 대규모

로 조성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중국 사신의 접대에 대비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보더라도, 태종이 경

복궁을 꺼려서 거처하지 않으려고 이궁을 지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태종이 왕권강화를 최

대의 정치적 목적으로 삼아 외척세력과 공신세력마저 완전히 제거한 다음, 왕-의정부-육조의 國政體裁를 

왕-육조의 直啓制로 전환시켜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게다가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뒤에도 창덕궁 바로 곁에 수강궁을 짓고 거처하며 여전히 병권을 장악한 채 

도성 안 여러 곳에 수많은 이궁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은 창덕궁을 창건한 이유가 비단 경복궁이 싫어서만

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준다.1)

 1. 조선전반기의 후원 경영과 건축

(1) 태종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1405년에 서둘러 낙성된 창덕궁에 태종이 줄곧 머물러 있게 되자, 이후에는 누각(廣延樓와 澄光樓)과 

침실 및 연못을 조성하고, 후원에 소나무를 심고 정자를 세우는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다. 또 어구

를 파서 물길을 끌어들여 정전 앞쪽에 돌다리를 놓았으며, 돌다리 앞쪽에 궐문을 세우고 그 어귀에는 下馬

標木까지 세우는 등 정궁에 버금가는 격식을 갖추어 나갔다.

즉, 1406년에는 眞殿인 仁昭殿(태조와 태조비 신의왕후의 신주를 모신 건물)과 佛堂을 후원 지역에 지

었고,2) 1408년에는 연못, 1411년에 정자(解溫亭, 14년 6월에 愼獨齋로 개칭)가 조성되었는데, 누각은 왕

이 답답한 마음을 후련하게 풀 수 있도록 휴식하거나 신하들과 연회를 열어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정자는 홀로 휴식과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또 1408년에는 후원에 뽕나무를 심어 비빈과 후궁들로 하여금 양잠의 중요성을 알도록 일깨우고, 1410

년에는 지형에 맞추어 소나무를 심어 궁원의 풍광을 아름답게 가꾸었다. 

1) 	태종은 태상왕과 상왕의 거처로 덕수궁과 인덕궁을 각각 지어 바쳤으며, 아홉 곳의 이궁을 도성 안팎에 건설하여 거처를 옮겨 가면서 살았다. 이 가운데 

    避災를 위하여 지은 이궁은 餘慶坊本宮이었다.(『서울六百年史』第一卷,1977,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19~226쪽 참조)

2) 	『서울特別市史 古蹟篇』1963, 서울特別市史편찬위원회, 187~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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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창덕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세조때(1455~1468)였다. 세조는 5년(1459) 9월 5일에 후원에 못을 파

게 하고 그 옆에 閱武亭을 세웠던 것같으며3) 열무정 부근에서 4곳의 샘물을 찾아내었다. 열무정의 위치에 

대해서는 조선후기인 정조때 그 자리에 奉謨堂을 세웠다고 하며 봉모당이 주합루 서남쪽에 있었 던 점으

로 보아 열무정과 네 우물이 있던 곳까지가 후원의 영역이었던 것같다.4) 그러나 이 일을 시작으로 하여 왕 

7년 11월 24일부터 궁역 확장을 계획하고 8년 2월부터는 궁성확충공사를 시작하였다. 

태종때 이궁으로 창건되어 꾸준히 시설을 보완해 갔던 창덕궁은 세조가 후원을 조성하고 궁역을 확장하

면서 크게 달라졌다. 더구나 성종이 재위기간 전체를 창덕궁에 거처하면서 동쪽에 창경궁을 만들어 정치

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전기에 이미 하나의 궁궐처럼 사용되면서 경복

궁을 대신해 나갔던 것이다.

2. 조선후반기의 후원 경영과 건축

 (1) 인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反正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창덕궁이나 창경궁의 계속된 화재로 재위 10여 년 동안 경

운궁이나 경덕궁에 거처하였다. 그러나 창덕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왕 10년에는 일시적으로 창덕

궁에 거처하기도 하였으나 말년인 왕 25년에 이르러서야 창덕궁의 중건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도 후원의 경영에 몰두하여 왕 14년(1636)부터 왕 25년(1647)에 걸쳐 끊임없이 정자를 짓고 원림을 조성

하였다. 즉 1636년(인조 14)에 歎逝亭(→逍遙亭)·雲影亭(→太極亭)·청의정과 玉流川, 1640년에 聚奎

亭, 1642년에 翠微亭(현종 5년 개수하고 觀德亭으로 고침), 1643년에 竹亭(→深秋亭), 1644년에 六面亭

(→尊德亭)·碧荷亭(숙종때 淸讌閣으로 고침), 1645년에 醉香亭(숙종 16년에 喜雨亭으로 개칭), 1646년

에 팔각정, 1647년에 聚勝亭(←樂民亭)·觀豊閣 등이 차례로 조성되었다.5) 인조가 이렇듯 후원 경영에 몰

두한 것은 병자호란으로 입은 치욕과 복잡한 심사를 달래기 위하여서가 아니었을까? 후대의 왕들도 인조

가 경영한 원림에 와서 “萬機를 다스리는 여가에 샘물과 흐르는 물을 보고 마음을 함양하곤 한다”고 하면

서 인조의 원림 조성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시하였다.6)

3) 	閱武亭이 언제 세워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주남철 교수는『비원』1990, 대원사, 12쪽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4) 	『宮闕志』「昌德宮誌」 ‘奉謨堂’ 條 참조. 봉모당은 「東闕圖」에도 주합루 서남쪽에 그려져 있으나 19세기 중반 이후에는 구선원전 서쪽, 규장각 바로 뒤쪽으로 옮겨

     졌다.(「東闕圖型」, 고종년간『宮闕志』 참조)

5) 	이상의 내용은 宮闕志 昌德宮誌의 해당 항목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며, 괄호 안의 이름 뒷날 개칭된 것이다.

6) 	『宮闕志』「昌德宮誌」‘太極亭’條의 숙종 어제 『上林三亭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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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종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숙종대에 후원에는 왕 18년에 영화당 일곽과 애련정 일곽이 조성되고, 왕 33년에는 애련정 북쪽에 滌惱

堂을 건립하여 현종대에 경영된 어수당 일곽의 원림을 완결지었다. 또 후원 곳곳에 정자를 지었는데 왕 14

년에는 淸心亭, 왕 15년에는 靈鼉亭, 왕 17년에는 凌虛亭을 차례로 지어 나갔다. 이리하여 숙종대의 원림 

조성을 끝으로 창덕궁 후원은 주합루 구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3) 정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정조대에는 즉위년에 후원 안 희정당 옆에 규장각과 서향각을 짓고, 왕 5년(1781)에는 규장각 학사들의 

숙직처인 이문원을 도총부 자리에 설치하는 등 숙종대에는 궁궐밖 종부시에 있었던 규장각을 궁궐 안으로 

끌어들여 右文政治를 표방하며 왕권강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 순조대의 후원 경영과 건축

「東闕圖」에 표현되어 있으나 1833년에 영춘헌을 짓기 위하여 헐린 天地長男宮 일곽은 세자의 거처로 중

희당 바로 옆에 있었다. 그리하여 중희당 일대는 창덕궁과 창경궁의 경계 지역이면서 순조대에 세자 익종

이 거처하고 공부하던 곳으로서 훗날 代理聽政(1827년~1830년)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익종은 창덕궁 

안에 觀物軒·待鍾軒·演慶堂·倚斗閤 일곽·田舍(1826년) 등 많은 시설을 경영하였다.7) 특히 후원의 의

두합과 연경당은 대리청정 시기에 전자는 독서처로 창건한 것이고,8) 후자는 1828년에 珍藏閣 옛터에 進宴

處로 사용하려고 특별히 창건한 건물이다.9) 당시 연경당의 모습은 「東闕圖」와 『慈經殿進爵整禮儀軌』의 圖

說 「演慶堂圖」(1828년 2월)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이로써 주택 형식의 현존하는 연경당은 적어도 헌종대 

이후에 새로 지어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3. 창덕궁의 배치형식과 특징

경복궁의 건축가는 고전적 배치규범인 三門三朝나 前朝後寢을 철저하게 수용해서 창업한 조선왕조의 왕

7) 	『宮闕志』「昌德宮誌」 해당항목 참조. 단, 관물헌의 창건 시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성정각의 북쪽에 위치했다는 점, 익종의 ‘觀物軒四詠詩’가 남아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익종이 세자 시절에 창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8) 『宮闕志』「昌德宮誌」‘倚斗閤’條에서는 익종이 세자 시절에 예전의 독서처를 改建하였다고 적고 있어서 수리를 한 것쯤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826년

     에 쓴 「翼宗御製 倚斗閤上樑文」의 존재로 이 건물이 1826년부터 1827년 사이에 새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9) 	『東國輿地備攷』 京都 宮殿 昌慶宮 演慶堂條 참조. 純祖에게 존호를 올리는 경축을 당하여 마침 집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경이라 이름하였다고 설명되어 있으나,

     尊號儀禮를 거행할 장소로 창건된 것으로 해석해야 옳다.(이강근,「東闕圖」『建築文化』 1997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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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및 관료기구에 걸맞는 새로운 궁궐을 만들었다. 그러나 창덕궁의 건축가는 처음에는 離宮을 짓기에 적

합해서 선택된 터 위에 변경된 설계조건(정궁의 모든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그 결과 창덕궁은 경복궁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을 나타내게 되었다.

경복궁이 위 두 가지 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하여 남북중심축선상에 중요 건물을 배치하고 좌우 대칭으로 

회랑을 둘러 막은 것과는 달리, 창덕궁은 정전,편전,침전의 위치 관계가 변경되어 있다. 형식 규범을 지키

려고 하였으나 남북방향으로 배치되지 못하고 동북방향으로 펼쳐져 나간 모습은 지형상의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해석해야 옳겠지만, 이처럼 지형에 따라 배치축선을 달리 하면서 조화로운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배치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地脈의 방향에 맞추어 건물의 坐向을 결정하는 풍수지리적 배치기법을 선호한 결과, 단위 건물군(정전

인 인정전의 일곽, 편전인 희정당의 일곽, 침전인 대조전일곽)의 배치는 정형성을 띠고 있으나, 각각의 건

물군은 坐向을 달리 하고 있어서 배치축선은 서로 평행을 이루지 않았다. 직교좌표계에 의한 격자형 배치

가 아닌 것이다. 그 결과 각 단위 공간을 연결하는 부분 즉 인정전 일곽과 희정당 일곽의 접속 부분및 인정

문과 진선문 사이는 비정형적 공간으로 되어 있고, 희정당 일곽과 대조전 일곽의 접속 부분은 축선이 어긋

나 있다. 물론 정문인 돈화문부터가 정전과 축을 달리 하면서 비스듬하게 놓여 있고 진입 동선도 한 차례 

꺾여 있다. 

비정형적 공간단위의 적극적 활용, 어긋난 축선의 설정, 지형의 고저 차이에 따른 건물 매스의 크기 조

정 등에서 보이는 ‘배치기법’은 이른바 ‘한국적’인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건축군이 일제 침

략기에 훼손되어, 창덕궁 전체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어려운 만큼, 배치기법에 대한 이해도 평면적 속성

에 대한 지적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 중에도 외부공간의 구성이론에 입각한 새로운 해석은 창덕궁의 배치

기법에서 읽어내야 할 예술적 효과와 조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 준다.10) 한편, 후원에서도 자연 

지세를 그대로 살려 건축과 자연의 조화를 얻어 내는 뛰어난 造園術을 구축하였음을 보여 준다.

10)  안영배, 『韓國建築의 外部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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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정원은 고대부터 공간을 장식하는 실용적 쓰임과 더불어 감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

였다. 나무, 꽃, 바위, 연못 등 자연을 이루는 각종 물상들이 이루어낸 경관은 속세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상상의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선인의 방안과 뜰을 장식하던 장식

물이지만 심성을 수양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옛 선인들은 집안의 마당에 초목과 화

훼를 심어두기도 하고, 화분에 옮겨 담거나 화병에 꽂아 집안에 들여놓기도 하였다. 

정원문화에서 화분이나 화병, 즉 화기(花器)는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나무, 꽃, 

괴석 등 화기 안에 담겨진 자연이다. 그런 의미에서 화기는 비록 용기(容器)에 불과하

지만, 살아 있는 생명이 살아가는 집으로써 그 생명의 생태에 알맞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즉 화기에 담길 화목 마다의 생태적 요건을 고려한 통기성·흡수성 등의 

실용적 요건이 중요하다. 한편 화기는 그 자체가 예술품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아름

다운 조형을 갖추고 제작되기도 하다. 이 경우 화기는 완상과 감상의 기물이 된다.

정원문화의 주인공인 꽃, 나무, 괴석은 현재는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

의 화기들은 많은 수가 현전하고 있고, 그 중에서 도자재 화기는 주재료인 ‘흙’이 갖고 

있는 긴 생명력으로 현재에도 남아있다. 화기의 재질과 기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주로 도자재 화기들을 집중적으로 살펴 ‘도자재 화분과 화병’을 통해 한국

의 정원문화를 이해해보도록 하겠다. 

도자재 화기(花器): 실용과 완상의 기물 

중국은 정원문화에 대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정원을 가꾸는 기술과 감상법에 

대한 저서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그 속에 화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

께 언급되어 있다. 각종 화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물을 빨아올려 살아가는 집으로서, 

정
원 

문
화 

속 

도
자
기 

      

실
용
과 

완
상
의 

기
물 

구 혜 인 (추계예술대학교) 



76 • 제19기 박물관대학 상반기 과정

화기 중 귀한 종류들을 정사(精舍) 혹은 금옥(金屋)이라고 부른 것을 보아도 화종(花種) 뿐만이 아니라 화

기(花器)를 선택하는 것에도 오랜 역사와 문화가 형성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고대 정원문화 속 화기를 살피기 위해서는 무덤 속 벽화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많은 

무덤 벽화에는 당시의 꽃과 나무를 화분이나 화병에 담는 방식이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 예를 들어 중국 

당나라 고종의 여섯 번 째 아들이자 측천무후의 둘째아들인 장회태자 이현(章怀太子 李賢, 654~584) 의 

무덤 벽화에서는 내시로 보이는 한 관리가 두 뿌리의 꽃을 반(盤) 위에 담아가고 있다(그림1). 이처럼 수반 

위에 꽃을 뿌리 째 담아 기르는 방식이 중국 당나라 대에도 존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송대 벽화에

는 묘실 문 상단에 쌍룡이 서로 마주하고 그 가운데에 꽃을 한가득 담은 화기가 놓여 있다. 양 옆에는 연꽃

을 꽂은 두 개의 화병이 배치되어 있다(그림2). 큰 원반에 꽃과 잎을 어울려 한 가득 꽂아 담거나, 꽃병에 

한두 가지의 꽃을 꼽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벽화에 그려진 모습으로 보아 이 때 사용된 화

기는 도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 꽃들과 화기는 자연의 이치와 심성을 수양하는 매개체 라기 보다는 무덤을 

장엄하기 위한 실용적 장식물라고 할 수 있다. 

▲ 그림2. 무덤문 상단과 양측에 그려진 화반과 화병, 중국 송대 ▲ 그림1  수반을 들고 가는 내시, 

   장회태자묘, 중국 당대 

▲ 그림3.  진홍수(陳洪綬, 1599-1652),   

    음다독서도(飮茶讀書圖, 중국 명대
▲ 그림5.  단원 김홍도,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27.9×37, 조선후기, 개인소장 

▲ 그림4.  고형병(觚形瓶), 높이 27.5cm,  

    중국 청대 건륭년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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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화기가 그 자체로 완상의 대상물이 될 수 있을까?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병인 화고(花觚)를 꼽

을 수 있다. 원래 고는 중국 상~주시대에 예기(禮器)로써 사용된 술잔이었다. 서주시 이후로는 청동기형

으로 제작되지 않다가 송대에 청동기를 수집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다시 고가 다양한 재질(옥기, 자기, 

목기 등)으로 제작되었고 회화에도 등장하는데 이 시기부터 술잔이 아니라 화병으로 사용된다. 송대 문인

들은 자신의 서재에 기물을 배치함에 있어 완물상지(玩物喪志) 하지 않으면서도 문인의 고아한 품격을 갖

춘 한 두 개의 기물을 선별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고이다. 고가 가지고 있는 세장하고 우아한 형태적 특징

이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보인다. 고대의 술잔이었던 고가 송대 이후부터는 삽화병으로 애호되어 ‘화고

(花觚)’라고 불리는데, 이는 화고의 조형이 갖는 고식(古式)과 형태적 특징이 문인들의 화훼취미와 서로 상

통했기 때문이다(그림3, 그림4). 화기 중 화고는 용기로써의 실용적 도구 뿐만이 아니라 문인적 취향을 반

영한 완상의 대상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 선택된 화고는 이후 중국과 우리나라 문인들의 

정원문화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그림5). 우리나라에도 오랜 역사의 정원문화가 면면히 지속되었

고, 그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기들이 제작되어 사용되었다. 국내의 정원문화에 관한 이론서 중에서 대표

적인 저술인 강희안(姜希顏, 1417~1464)의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는 간단하지만 화분을 배열하는 방

법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화분은 반드시 햇볕과 그늘이 고루 드는 곳에 

둔다. 둘째 덩치가 큰 꽃나무는 뒤에 놓고 대(臺) 위에 올려 놓을만한 작은 것은 앞쪽에 배열한다. 셋째, 화

분은 모두 구워서 만든 와, 전, 벽 등의 기와나 벽돌 위에 올려 놓으면 좋다. 넷째, 건조한 것을 싫어하는 

석류, 치자, 산다화, 사계화 등의 품종은 꽃이 시들면 땅을 파고 지면과 나란하게 화분을 묻어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게 한다. 다섯째, 화분은 쌍으로 배열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강희안은 스스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화분을 놓는 장소, 배치하는 방식, 화종의 생리에 맞게 화분을 땅에 묻어 기르는 방식 등이 짧지만 다

양하게 설명하였다. 이 내용들은 정원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화분의 적절한 구성과 배치를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허균(許筠, 1569~1618)의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 「병화사(甁花史)」에서 언급된 화기는 

감상과 완상의 대상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병화사」는 원굉도(袁宏道, 1568~1610) 등 중국문인들의 

여러 문헌들을 옮겨온 것이지만, 당시 정원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합했던 조선 지식인의 관심을 알 수 있

다. 그 중 화병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꽃을 기르는 화병은 모름지기 정밀하고 양호한 것이어야 한다. 

(중략) 옛 고기는 청취색 무늬가 깊숙이 박히고 사석같은 점들이 불쑥하여서 꽃의 금옥이라 이를만하고 그 

다음 관요, 가요, 상주요, 정주요 등에서 만든 그릇은 곱고 윤택하여서 다 꽃의 정신을 수향하는 곳(精舍)

이라 이를 만하다’고 하였다. 가요, 관요, 정주요 등은 중국의 요장 이름인데, 이 요장들에서 제작한 화병

이 꽃의 금옥이자 정사라고 한 것이다. 조선시대 그려진 회화들 중에서는 이 구절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비

의 서재 속 장면 중에는 가요 자기들이 자주 확인된다. 이처럼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문헌들을 통해 정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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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속 화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단지 문자의 베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화를 재현하고

자 하던 강렬한 의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기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상징적 아이콘들이 이미 

조선의 정원문화에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병화사」의 이어진 내용을 보면 ‘대저 서재 안

의 화병은 반드시 왜소한 것이어야 하다. 그 규격이 다 단소한 것이어야 청공(靑空)할 수 있다.’라고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옛것이라 하더라도 속될 뿐이라 하였다. 그리고 오래된 화병에 꽃을 기르면 꽃 빛

까리 선명하고 마치 뜰의 생화처럼 빨리 피고 늦게 시들며 화병에서 열매까지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화병은 완상용일 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측면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고려 ~ 조선시대 화기의 종류와 흐름  

우리나라의 정원문화에서 사용된 화기는 무엇이 있을까? 도자재 화기는 600도~1200도 이하에서 구운 

도기재 화기와 1200도 이상에서 구운 자기재 화기로 나뉘는데, 이 중 도기 화분이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편

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강의에서는 조형적 다양성과 장식의 변천을 논할 수 있는 자기재 화기에 대

해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전하는 고려청자 화기는 화분, 화병, 수반, 분대 등 다양한 기종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화여

자대학교 소장의 <청자상감모란운봉무늬화분과 분대>는 화분과 받침이 함께 전해 지는 드문 사례인데 화

분과 더불어 분대를 갖춘 고려대의 화기 형식을 알 수 있다(그림6). 또 너비가 약 30cm에 달하고 바닥에 

7개의 구멍이 뚫린 대형의 <청자음각연화문화분>도 있다(그림7). 이 화분은 음각기법으로 연화문을 유려

하면서도 풍성하게 장식하였다. 고려 청자의 화기 중에는 이 유물처럼 원통형의 화분이 많은 편이다. 음

각 높이와 폭이 비례해서 커질수록 초화류보다는 화목이나 수목에 어울리는데,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화분

의 크기와 형태를 통해 그 세부 용도를 짐작해 볼 수는 있다. 또 꽃병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

는 참외모양병도 빼놓을 수 없

는 고려시대 청자 화기라 할 수 

있다(그림8). 고려시대 제작된 

화기는 이 외에도 종류가 다양

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화분 제작 

기술은 고려시대의 화훼 재배 

기술과 정원문화의 발달을 가늠

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다.  

▲ 그림6  청자상감모란운봉무늬화분,

    23.3.cm, 고려,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 그림7  청자음각연화문화분, 

    높이 24.4cm, 밑지름 29cm, 고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 그림8  청자상감모란국화

    참외모양병, 높이 25.6cm, 

    고려, 국립중앙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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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9    청화매죽문수반, 높이 6.5cm, 조선후기,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 그림10  백자청화철채투각포도문

    화분대, 높이 42.4cm,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 그림11  백자청화석류분재문항아리, 

   높이 34.3cm, 조선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왕실의 화기는 어디서 제작하였을까? 『태종실록』 1411년(태종11)의 기록에서는 내시(內竪)인 

안화상에게 명하여 경상도 중모와 화령 등의 현으로 직접 가 화기를 만드는 것을 감독하도록 한다. 이 시

기의 화기는 청자나 백자보다는 분청사기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광주 분원에 관요(官窯)가 설치

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분청사기로 제작된 화분을 지방에서 제작하여 왕실에 진상하였다는 점과 이를 제

대로 만드는지 감독하기 위해 내시를 파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왕실의 정원을 관리하는 일도 

중요했으므로, 그 격조에 상응하는 화분을 제작하는 일에 신경을 썼던 것이다. 이후 관요가 설치된 이후에

는 주로 백자 화분의 경우는 주로 광주 분원에서 제작했다.

조선시대 자기재 화기는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다양한 기형이 현전한다. 화기는 주로 도기재질로 제작

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량은 도기재 화기가 차지하고 있지만, 화기 자체를 장식과 완상의 대상으로 삼

았던 풍조는 자기재 화기에서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청화매죽문수반>은 장방형의 수반에 

양각기법과 청화기법으로 매죽문을 각 면마다 장식하여 청아한 문인의 서재에 어울리는 화기라 할 수 있

다(그림9). 또 <백자청화철채투각포도문화분대>는 화분을 올려놓는 용도로 제작된 화분대의 화려한 장식

성과 백자 제작기술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화기이다(그림10). 이 외에도 조선시대에는 다양한 백자 화

기들이 제작되어 화훼과 초목을 담아 실내를 장식하거나 그 자체로 완상의 대상물이 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측면에서 조선시대 정원문화는 백자의 장식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백자청화석류분

재문항아리>의 동체에는 석류나무가 심어진 화분이 중심 소재가 되어 청화안료로 장식되었다(그림11). 이

처럼 화분이나 화병에 담겨진 꽃과 나무들은 자체로 문양 소재가 되어 공예나 회화의 장식이 되기도 하였

다. 그 외에도 괴석(怪石)이나 산을 형상화하여 만든 필세, 필가, 연적 등의 문방구류들이 다수 제작되어 

자연 속 경물들을 문인들의 서재 속에 들여옴으로써, 자연과 정원을 실내에서 감상하는 풍조가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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